
1 9 8 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국제질서는긴박하고도심오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1 9 9 0年代로접어들면서탈냉전의기조 하에세계정세는큰 지각변동을나타냈다. 구소련

및 주변위성국가들의사회주의체제가붕괴되고독일의統一로E C를 중심으로한 서구의

經濟統合이현실로나타났다. 이에 따라 市場經濟體制를중심으로하는 新國際經濟秩序

가 새로이정립되면서세계화와국제경쟁이그 어느 때보다도심화되고있다. 이러한 상

황하에서2 1세기 世界經濟秩序는어떻게변할 것이며 2 1세기 아시아시대는과연 到來하

는가? 라는 두 가지과제에대하여생각해보고자한다. 

2 1世紀世界經濟秩序는어떻게 변할것인가?

2 1세기에는디지털중심의 정보통신산업의급속한발전과 보편화로저개발지역의경

제 발전이 가속될것이다. 세계정치·경제질서의주도적 역할도큰 변화를가져 올 것이

다. 세계경제질서는미국과 소련이 대결하는냉전시대로부터美國과 E C가 주도하는이

른바‘民主化’·‘自由化’·‘市場經濟化’를 통한 국가간, 지역간, 전문분야간에경계가

없어지는이른바無限競爭時代로전환하게될 것이다. 

또한 EC, NAFTA, APEC 등 地域主義에입각한 地域協力體制가강화되고 A S E M ,

APEC 등 지역간 협력체제도점차 活性化되는가운데 W TO를 중심으로한 多者間貿易,

서비스, 競爭, 勞動, 環境 등의 협력관계도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2 1세기는 地域主

義( L o c a l i z a t i o n )와 汎世界的 自由化( G l o b a l i z a t i o n )가 共存하는가운데 국가간, 산업간,

전문분야간, 기업간치열한競爭과協力이첨예화되는複雜多岐한經濟秩序가예상된다.

또한 自然資源의고갈과공해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 尖端技術의개발과국제협력이새

로운 世界經濟秩序에중요한과제로등장하게될 것이다.

政治·經濟를주도하는국가들간에는情報·通信, 素材, 生命工學, 航空宇宙등 尖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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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세기 東아시아의時代는 도래하는가?

情報産業의技術開發競爭이치열해질것이며, 尖端技術보호주의가강화될 것이다. 특히

尖端技術과文化가 결합하여 만들어지는이른바 하이테크 문화상품과서비스( H i g h -

Te c h - Ture Commodities and Services) 즉, 電子通信, 各種植物의種子, 高級衣類, 自動車

內裝, 高級디자인, 映畵, 演劇, 스포츠, 文化觀光등이 가장 高附加價値상품으로등장하

게 될 전망이다.

비교우위개념도크게 바뀌게될 것이며이미 바뀌고있다. 한 나라의경쟁력은생산요

소의 부존 여하에달린 것이 아니라어떠한 부문에집중 투자하여경쟁력을창출할것이

냐의 의지와결단에 달려 있다는 주장이대두되고있다. 레스터더로(L. Thurow) 교수는

이러한 [人造的知力산업(man-made brain power industry)은 각별한노력과투자에의해

집중 육성될수 있다]고 피력하면서인조적산업의 시대에 있어서세계경제는항상 동적

변화과정에있으므로과학·기술혁신을부단히 추구하지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역설하고있다. 더로 교수는앞으로 5 0년이 지나면지식기반경제의 세계화추세에 동참

하지 못한 나라는그 나라 이름조차사라지고말 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그는 지식기반

경제의 세계화추세에 동참하는조건으로는제대로 교육받은인력의 양성과기초과학연

구체제의 확립과 엄격한 시장경제원리가작동하는 사회질서의확립을 들고 있다. P.

D r u c k e r도 지식의창출과획득, 공유와습득 그리고활용이얼마나능률적으로추진되고

있는가가산업의경쟁력을결정짓는다고강조하고있다. 

國際經濟의이러한 큰 地殼變動은東北亞地域에도큰 변화를 가져왔다. 80년대 말까

지만 하더라도일본은세계 제1의 공산품생산국으로발전하였고, 미국, EC, 東南亞등지

에 工産品 生産基地를擴大하였다. 그러나 지난 1 0년간의 日本경제는이른바 거품이 빠

지면서 경기의장기 침체기에머물러있다. 일본은이 기간을잃어버린1 0년이라고말하

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는정부조직및 금융산업의構造改革을통하여日本경제의능률

을 다시 끌어올리는한편 정보·통신분야의네트워크확산을통한 산업구조조정에박차

를 가하고있다. 그러나아직은큰 진전을보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중국은1인당 G N P면에서는아직도低開發國의처지를면치 못하고있으나, 中國經濟

는 성장잠재력이매우 높다. 1980년대에접어들면서중국경제는눈부신성장을이룩했고

미국, 일본을중심으로輸出市場을크게 확대해나가고있다. 홍콩과마카오가이미 중국

에 귀속되었고, 중국과 대만의경제통합이이룩될경우 중국경제권은동아시아지역에서

일본과함께 巨大경제권으로등장하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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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경제성장이1 9 8 6 ~ 9 5년간 연평균 약 3 %인데 반하여 日本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의성장률은약 7 %에 달하였고, NIEs와 중국의성장률은각각 8 %와 1 0 %에 달하였

다. 중국의 경우 최근의 경제성장추세를 감안한다면(경제규모가커짐에 따라 성장속도

를 낮추더라도) 2020年 경에는中國의經濟規模가美國을능가하여世界最大經濟大國으

로 발전하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中國은이 지역에서정치적 영향력을유지하려

는 美國과새로운‘競爭關係’에 직면하게될 것이다. 일본 또한 최근의경제난국에도불

구하고 아태지역의경제대국으로남게될것이다. 그러면과연 아시아국가들이2 1세기에

도 2 0세기 중에 달성했던정치적안정과눈부신經濟成長을지속함으로써 이른바‘아시

아의 時代’를 이룩할수 있을 것인가? 

美國의 M I T대학 폴 크루그만교수는그의 최근 논문에서“아시아경제의急成長은勞

動과 資本 투입량의급속한증가에의한 것이지技術革新이나生産效率의개선은成長에

거의 寄與하지않았다. 따라서 過去와 같은 아시아의成長은 두 번 다시 반복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즉, 아시아의급성장은생산요소의양적 투입증가에의한 것이

지 기술 발전에따른 생산성향상에의한 것은아니다. 따라서경제가성장함에따라 생산

요소의 양적 투입 증가는 한계에 봉착하게될 것이고 경제성장도역시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주장이다.

폴 크루그만교수의주장이외에도東아시아는인건비의상승, 빈부격차의확대, 지역

간 불균형성장의심화, 인프라의부족, 食量 및 에너지의부족, 公企業의민영화부진, 銀

行의 부실화등 해결해야할 많은 구조적 난제들을안고 있다. 食量의 경우, 어느 豫測家

는“2 0 3 0年이 되면 中國이전세계의식량수출량의전부를수입하게될지도모른다”라고

예측했다. 

이러한 난제들이놓여있음에도불구하고世界銀行은「동아시아의奇蹟은 끝났는가?」

라는 논문에서“최근동아시아제국의수출감소, 경상수지적자의확대 등은 일시적인현

상이며경제적쇠퇴의신호는 아니다… 금후 2 1세기에들어서도수십 년간은 成長을지

속할 것이틀림없다.”라고전망했다. 

막스 베버는근검절약을생활의신조로삼는 개신교의신앙생활이서구에서는봉건적

사회질서를무너뜨리고자본주의를탄생시키는데 결정적인역할을 제공했다고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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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여기에덧붙여 막스 베버는 중국에서자본주의가발전하지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

로 유교의‘현세적응’윤리관이개신교의‘현세초월’윤리관과정반대로기능했기때문

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베버의해석은 유교의 부정적기능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설명

이다. 

그러나중국의자본주의나시장경제가발전하지못한 이유가베버의주장처럼유가전

통에 있다고보기는어렵다. 유가사상이중국을지배했던시대에자본주의적시장경제는

오히려발전했다. 그러나 유가적 통치원리가붕괴된淸朝末부터1 0 0여년에 이르는동안

중국의 시장경제는암흑기였다. 이 기간에 중국은 제국주의적침략과 정치사회적불안,

전쟁과 혁명이 끊임없이일어난 혼란과 무정부상태였다. 경제의 발전은 그 사회를 주도

하는 사회집단이사회적개혁과 문화와윤리수준을향상시키려는동기부여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지특정한가치체계의존재여부에달려있는 것은 아닌것 같다. 

유교적인교육을받은 장개석정부의관료들은중국 본토의민주화와시장경제체제의

도입·정착에는실패하였으나, 지난 5 0여 년간 대만의경제발전에는크게 성공하였고앞

으로 지속적 발전이기대된다. 한국경제의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이승만 정권 하

에서는 경제발전에성공하지못했던 관료들이박정희 정권 하에서는3차에 걸친 경제개

발 5개년계획의성공적인추진을통해한국경제근대화의기틀을마련하였다. 중국 역시

1 9 7 9년이래 지난 2 0여 년간 등소평의강력한 개혁·개방정책의추진으로중국경제가

‘사회주의적시장경제’라는이름 아래 놀라운경제발전을계속하고있다. 

이와 같은 경제개발의성공사례가유교권국가에확산되면서이른바‘아시아적가치’

에 바탕을둔 국가들이경제개발에성공하고있다는 특정가치체계의중요성이서구학자

들간에 빈번히거론되었다. 또한 싱가포르의이광요나말레이시아의마하티르같은아시

아의 지도자들은‘아시아적가치’를 주장하면서아시아적 경제발전모델을강조하였다.

즉 아시아의경제발전은개인주의나신자유주의경제체제와는달리 사회나국가를더 소

중히 여긴다는‘아시아적가치’를 중요시했다. 그러나 1 9 9 7년 태국의금융위기가전 아

시아 국가로 확산되면서이른바‘유교자본주의’혹은‘아시아적가치’가 시장경제체제

에 과연 적합한 것이며, 21세기에도아시아국가들이지속적 경제발전을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에대하여 서구학자들간에는다시의구심을갖게되었다. 

동아시아의금융위기와日本경제의장기침체를관찰하는서구 학자들은동아시아‘온

정주의’에 바탕을 둔‘정경유착’즉, ‘지대추구( r e n t - s e e k i n g )’에 의한 경제활동은궁극

2 9



적으로 사회적 낭비를 가져오며경제가 비능률적으로운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

시 말해서정부로부터특혜를얻기 위해서는기업은생산성향상으로이어지는활동보다

는 비생산적인로비활동에에너지를낭비한다는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도특혜대출

에 의한 부실채권의증가에시달려야했으며, 정부간섭으로인하여창의적인은행경영을

실천하지못하였다. 이러한아시아적경제운영체제하에서는지속적인경제발전을기대

하기 어렵다는것이다. 

서구 제국들이지난 3 0 0여 년간 세계역사의주도적역할을 담당할수 있었던 이유는

宗敎改革이후 사회구조와제도를개혁하고새로운사상과정신적가치관을끊임없이제

시·발전시킴으로써民主主義와市場經濟體制가병행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형

성했기때문이다. 따라서이러한서방의經濟發展은단순한과학기술의향상에기인하는

것이 아니라전사회적개혁과문화적, 도덕적수준의지속적향상에기인된것이다. 만일

동아시아의개발도상국들이서방의 기술과경제를 신속하게따라 잡으려는목표에만집

착한 나머지 서구제국들이겪었던 사회개혁과문화적, 도덕적 수준의 향상을 동시에 추

진하지않는다면東아시아국가들은진정한의미의 경제발전을지속하기가어려울 것이

다.

서구의 합리주의에바탕을 둔 민주주의와시장경제질서에서는“게임룰”( G A M E

R U L E )을 철저히지켜야하며그렇지않을 경우 즉시 法에 따라 처벌되는철저한 法治國

家 체제이다. 또한 지식지도층은倫理意識과名譽意識이강하며, 言論界와 司法府는 이

를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는사회이다. 물론 민주주의와시장경제라는제도

역시 시대적으로해결해야할 많은 문제들을내포하고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

주의와시장경제제도는福祉國家달성을위해 인류가만들어낸가장 能率的이고유익한

제도로인정받고있다. 

작금 政治的안정과지속적인經濟成長을가장 성공적으로이룩하고있는 나라일수록

서구식민주주의와시장경제제도가가장성공적으로운용되고있다. 미국, 영국, 독일, 프

랑스, 스위스 등 선진국은민주주의와시장경제가가장 잘 꽃피는 나라들로서철저한法

治·警察국가들이다. 이들 나라들은하나같이정치적 혁신을 통해 파벌과 이합집산, 이

권개입등의 문제를상당히 극복한 나라들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개혁을 뒷받침할정

치적 변화를창출할능력을소유한나라들이라고말할 수 있다.

또한 이 나라들은직업윤리가확립되어있다. 물론 간혹 뇌물수수와결탁이전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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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세기 東아시아의時代는 도래하는가?

것은 아니다. 그러나이러한현상이사회적윤

리관과 정상적인사회질서를유지하는 데 큰

지장을초래할정도는아니다. 더욱중요한것

은 이들 선진국들은창의적 교육과‘노블리

스-오블리제(Noblesse Oblige)’의식에기초

한 엘리트양성에 성공하고있는 나라들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일본도 거의 마찬가지이지

만) 경직된 중·고등학교교육, 자율성과창

의성이결여된 大學敎育, 그리고반복되는교

육개혁의 시행착오등은 어디서부터그 해결

의 실마리를풀어야할 지 해답을구하기가어

렵다. 文化的, 倫理的, 精神的 수준의 지속적

향상과 사회 전반적인개혁없이부분적 대응

책으로는 이러한 根本 문제들을 해결하기는

힘들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合理主義, 個人主義, 그리

고 法治主義가비능률적인사회 분위기를조

장할 수도 있다. 나이 먹고 늙은 계층을쓸쓸하고허망하게만들기도한다. 이러한현상은

젊은이들에게자신들의장래의모습을보여주는 결과가될 것이므로인생을허무주의에

빠지게 할 가능성도있다. 서구 사회의 노령인구에대한 사회보장비용이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는 家族主義的東아시아에비하여 높게 지불될 수밖에 없다. 이는 국가경쟁력

향상에있어서역작용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經濟發展에성공했거나성공하고있는 대부분의東아시아국가들은발전초기

단계에는예외없이開發獨裁型정부이거나강한 정부의역할이 필수적이었다. 그렇다면

東아시아에서는강한 政府만이經濟成長에필요한 정치적인안정과 사회질서그리고 능

률적인발전시스템을제공할수 있다는말인가? 홍콩은6 0 0萬 인구의도시自治體로서처

음부터 서구식 秩序와文化의식이주도하는가운데東아시아의倫理의식과傳統이접목

된 自由民主主義와市場經濟가병행발전한東아시아의유일한예이다.

영국, 미국, 독일, 호주와같은 서구국가들이1 9 8 0년대 후반이후정부조직과은행제도

3 1

中國의 古典“大學“의 근본사상인在明明德,

在新民, 在止於至善사상이 바로 東아시아

文化와 知識지도자들이지켜오고실천한

三大綱領이라면, 아시아의倫理의식과情神

수준이‘노블리스오블리제’로 대표되는

서구의 文化와 倫理의식과크게 다를 바가

없다. 다만한 국가의 개혁성공 여부는

전통적으로그 국가가 이미 소유하고있는

올바른 문화와 질서의식을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정치적 역량과 지도층의개혁의지와

동기부여수준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한 國家의 競爭力은바른

秩序의식과文化수준, 풍부한想像力과

創意力, 그리고실천력과동기부여등을

고루 갖춘 인재양성에의하여 좌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에 대해 과감한개혁을단행한데반하여東아시아에서유일하게先進國에속하는日本은

서구 선진국가들과는달리 뒤늦게 개혁에 동참하여아직도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서구 선진국가에서는시장경제의핵심이라고할 수 있는 金融機關이

엄격한 합리주의와준엄한 준법정신에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日本의 경우 金融

機關 運用慣行에있어 엄밀한 의미에서서구의 은행운영기준이적용되고있지 못하다는

것이 작금 일본경제의가장 심각한 문제중의하나이다. 東아시아의온정주의, 학벌주의,

족벌주의, 지역주의, 파벌주의에바탕을 둔 질서意識과傳統 속에서 서구식 銀行改革과

運用이과연가능할것인가?

I M F체제하에서개혁을 서두르고있는 한국정부는최근 5개 은행을 퇴출시키고5大

시중은행의合倂·大型化를유도하는등 제 2의 금융개혁을서두르고있다. 앞으로한국

이 東아시아적질서意識과傳統하에서銀行들의완전民營化와완전獨立運營이가능할

것인가? 철저한은행감독과준엄한사법적처벌이얼마나철저하게지켜질수 있을 것인

가? 일부 은행들을서구 선진국가의대형은행들과합작함으로써선진銀行技法의도입은

물론 서구식 銀行運用관행의 정착을중·단기대책으로시도하는것이 轉換期的대책으

로 바람직한것은 아닐까? 

結 言

서구의 自由民主主義와市場經濟는수준 높은 文化와 情神 의식수준과 준엄한 法秩

序와 병행발전하였다. 東아시아의특유한문화와전통에입각한溫情主義도엄밀하게말

하면 준엄한 法秩序와병행하는것이다. 中國의古典“大學“의 근본사상인在明明德, 在

新民, 在止於至善사상이바로 東아시아文化와知識지도자들이지켜오고실천한三大綱

領이라면, 아시아의倫理의식과情神수준이‘노블리스오블리제’로 대표되는서구의文

化와 倫理의식과크게 다를 바가없다. 다만 한 국가의개혁성공여부는전통적으로그 국

가가 이미 소유하고있는 올바른 문화와질서의식을실천에옮길 수 있는 정치적 역량과

지도층의개혁의지와동기부여수준에 달려 있다고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 國家의

競爭力은바른 秩序의식과文化수준, 풍부한 想像力과創意力, 그리고 실천력과 동기부

여 등을 고루 갖춘인재양성에의하여좌우된다고보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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